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24) 

닛신보 - 추동 상품으로 “아스페로 울” 등 개발 

면 방적 기업은 주된 상품이 면사나 면포 등으로서 춘하절이 성수기가 되

어 추동절에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야 할지가 고민이다. 물론 울 100% 소

재를 방적할 수 있는 설비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, 그런 설비나 경험이 없

으면 추동절용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.  

그러한 고민 속에서 개발한 것이 면 방적 공장의 면ㆍ울 혼용 소재이다. 

닛신보도 예외는 아니어서 면 50%ㆍ울 50%의 “셀메리아”를 수년 전부터 판

매해오고 있는데, 이 “셀메리아”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 “아스페로(Aspero) 

면 50%ㆍ울 50%” 혼방사로서, 상표는 겉치레를 멀리하는 닛신보답게 단지 

“아스페로 울”이라 부르고 있다. 

“아스페로” 면은 남미의 페루(Peru)산으로서 매우 거칠어 굵고 짧아서, 실

을 뽑기가 쉽지 않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. 그 반면에 굵으면서도 

꼬불꼬불하여 “아스페로” 면 100%로 실을 뽑아 직물이나 편포 등의 텍스타

일로 만들면, “울 라이크(wool like)”한 드라이 터치(dry-touch)가 되어 탄력성, 

경량감 등의 독특한 태가 만들어진다. 이 “아스페로” 면을 울과 합치면 벌크

성이 한층 더 커지고, 독특한 차진 탄력이 있는, 두꺼우면서 묵직한 태가 생

긴다. 굳이 결점이라면 보기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다. 

“아스페로 울”로는 16수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, “수피마(Supima) 면 50%

ㆍ앙고라(angora) 50%” 혼방사로는 30수를 뽑고 있으며, “앙고라 50%ㆍ아스페

로 50%” 혼방사도 생산하고 있는데, 수모(獸毛) 혼방 소재도 적극적으로 생



산하고 있다. ♣ 


